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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인의 목소리의 특징은 목쉰 듯하거나 짜는 듯하고 

무딘 소리를 내며 비음을 많이 사용하며, 높은 피치로 말하고, 

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유지되기도 하며 때로

는 비정상적으로 높낮이가 변화한다. 목소리의 크기는 지나치

게 큰 소리를 내거나 작게 말하는 경향을 보이며, 다른 모음

임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되어 상대방에게는 비슷하거나 같

은 모음을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. 이러한 목소리

의 개선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지 평균 

10.6±4.5년이 경과한 받은 남자 청각장애 청소년(평균 연령 

16세) 9명을 대상으로 발성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훈련 전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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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문장읽기를 통하여 무성음, 유성음, 마찰음, 최고 강도, 최

저 강도, 평균 강도, 최고 발화주파수, 최저 발화주파수, 기본 

발화주파수, 최대 성대접촉률, 최저 성대접촉률, 평균 성대접촉

률을 비교하여 청각장애인의 음질개선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

아보고자 하였다. 결과로는 음성 전후의 비교에서 무성음, 유

성음, 최고 강도, 최저 강도, 평균 강도, 최고 발화주파수, 최저 발

화주파수, 기본 발화주파수의 유의도 값이 p＜0.05에서 유의

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, 최대, 평균, 최저 성대접촉

률도 훈련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

지 않았다.


